
  

JARA, 회원 보증 확층   

11월부터 운용 
 JARA(기타지마 소쇼(北島 宗尚) 사장, 도쿄

도 주오구(東京都 中央区))는, 회원을 대상으

로 사업상에 있어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JARA 종합보증제도’를 창설하여, 11월부터 

운용을 시작한다. JARA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

는 기본 보증제도를 토대로, 보상 내용과 보험

금 지급 금액을 확충. 도요타통상(豊田通商) 

그룹의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살린 

보험 상품으로, 보험료는 회원이 단독으로 계

약하는 것보다 절반에서 3분의 1로 줄일 수 있

다. 설비 피해나 도난, 고용 관련 등 폭넓게 

보상하는 자동차 재활용 업계 최초의 보험 상

품을 제공함으로써, 회원의 사업 지원으로 이

어간다. 

◆지급 한도액, 물손해로 5억 엔 

 JARA는, 지금까지도 회원을 대상으로‘JARA 

브랜드’의 재활용 부품의 제조와 판매에 관한 

기본 보상(지급 한도액 3천만 엔) 제도를 구

축. JARA의 전액 보험료 부담으로 회원에게 제

공하며, 운영하고 있다.  

 새롭게 운용을 시작하는 JARA종합보증제도

는, 기본 보상에 가산하는 형식으로 ‘배상 책

임 보상’과 ‘물손해 보상’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한다. 지급 한도액은 배상 책임 보상으로 

1억 엔, 물손해 보상은 5억 원까지 높였다. 배

상 책임 보상은‘제조물 위험’ ‘시설 위험·

업무 수행 위험’‘수탁물 위험’을 보증한다. 

옵션 보상으로‘고용 관행 배상 책임 보험’과

‘사이버 보험’도 마련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 대응은, 태풍이나 

토네이도, 기록적인 호우 등의 수해는 보상 대

상으로 한다. 한편, 지진이나 분화, 해일의 피

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JARA 회원 중에는, 자동차 재활용 외에도, 

건축 폐기물과 귀금속 등 종합 재활용 사업을 

하는 회원도 있다. 종합보증제도에서는, 회원

의 희망으로 보상 대상을 자동차 사업만인가 

아니면 모든 사업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보상 내용은, 납품한 부품의 결함

으로 인한 사고에 따른 손해, 수해에 의한 설

비와 집기의 손상이나 태풍 등에 의한 상품의 

손해, 도난 등 다방면에 걸친 분야를 설정했

다. 옵션 보상으로는, 종업원에게 고용에 관련

하는 위험이나 PC 서버의 해킹에 의한 사이버 

공격의 위험을 보상한다.  

 JARA가 전국에서 개최한 설명회에서는, 재활

용 사업자가 업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았다. 그 질문 중에 

핵심적인 것으로는, 사용 후 자동차의 인수에 

관해, 트럭이나 차량 적재차에 사고 차를 적재

하여 운반 시에, 사고 차로부터 떨어진 부품의 

낙하로 인해 후속 차량이 손상될 때 발생하는 

보상은, 자동차 보험의 대상이 된다. 한편, 과

거에 납품한 부품이 원인으로, 보험 가입 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종합보증의 배상 책임 

보상(제조물 위험)이 적용되어, 보상 

대상이 된다. 또한 외벽을 갖추지 못

하였지만, 기초와 기둥 그리고 지붕

이 있는 건물 내의 수용 동산의 피해

는, 물손해 보상의 대상이 된다.  

 현재, 회원으로부터 가입 신청을 

받고 있으며, 11월에 제도 운용을 시

작한다. 올해는, 대규모 지진과 태

풍, 기록적인 호우나 폭설과 같은 자

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 사업자 가운데에는 귀금속이 

포함된 매체의 도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업상의 위험이 많이 존재한다. 

 

◆일하기 편한 환경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기타지마 사장은 “위험을 줄임으로써, 대

외적으로 JARA회원의 평가도 높아진다. 일하기 

편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ES(Employee 

Satisfaction,종업원 만족도)가 향상한다.”라

고 말했다. 종합보증제도의 제공을 계기로 

“앞으로도 JARA 오리지널 상품을 회원과 관계 

회사와 만들어 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일간 자동차신문 9월 20일)  

 

JARA, 전국 5곳에서  

지구회(地区会)개최  
 

 JARA는 8월부터 9월까지 전국 5곳에서 

‘2018년도 JARA지구회(地区会)’를 개최했다. 

재활용 부품 유통 시스템의‘ATRS (Automobile 

Total Recycle System)’의 시스템 연구회와 

‘JARA종합보증제도’의 설명회를 열어, 참석

자는 이해를 높였다.지구회는 나고야(名古屋) 

·오카야마(岡山) · 

 구마모토(熊本) ·도쿄(東京) ·센다이(仙台)

의 순으로 개최. 삿포로(札幌)에서도 9월에 개

최를 예정하고 있었지만, 홋카이도 이부리 동

부지진(北海道 胆振 東部地震)의 발생으로 10

월로 연기하였다. 각 회장 지구회에는, JARA회

원의 대표자와 실무 책임자가 참석했다. JARA

담당자는, ATRS의 기능을 더욱 활용하기 위한 

조작 설명 등 작업 효율을 높이는 구체적인 예

를 설명했다. JARA종합보증제도의 설명에서는, 

보험 회사의 담당자가 다양한 사업 위험에 대

응할 수 있는 보상 내용에 대해 해설했다.  

 8일에 센다이시(仙台市)에서 개최된 지구회

에서 인사한 JARA그룹의 도몬 유키요시(土門 

志吉) 회장은 “많은 재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자사의 보험과 비교해, 장점을 이해하시어, 종

합보증제도를 이용하여 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일간 자동차신문 9월 20일) 

 

 

자동차 재활용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보증 

10/9부터 (주)JARA 본사가 아래과 같이 이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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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 부품이나 설비 피해 등도 보증 대상 



  

증가 추세인 중고 HV 수출,  

재활용에 영향   

 꾸준히 증가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HV)의 

중고차 수출이 국내 순환을 기본으로 하는 자

동차 재활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나타났

다. 2017년도 중고 HV의 수출 대수는 전년 대

비 25・0%가 증가한 11만 8875대로 처음으로 

10 만대를 돌파. 한편으로 사용 후 자동차

(ELV)로 처리한 대수는 약 2만 5천 대로 5분

의 1에 그쳐, 신차 판매 대수에 비추어도 적

은 수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본래는 국

내에서 폐차 처리되어야 할 차량도 해외로 유

출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다.  

 중고 HV의 수출은 상승세이다. 2008년도는 

3417대였지만, 2017년도는 약 35배인 11만 

8875대로 확대. 2017년도의 총수출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도에서 1・2포인트 증가

한 8・3%가 되었다. 재무성의 무역 통계에 따

르면, 몽골과 스리랑카, 파키스탄, 러시아 등

으로 많은 중고 HV가 수출되고 있다. 환경 대

책의 일환으로 HV를 우대하는 나라가 많다.       

 한편, ELV로 인수된 HV는 2017년도에 2만 

2487대. 총 인수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8 %로 1%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같은 연

도의 신차 판매 대수는 약 520만 대(그 가운

데 HV는 약 110만 대). ELV 인수 대수는 약 

330만 대로, HV의 ELV 발생 비율이 얼마나 낮

은지를 알 수있다.  

 초대 프리우스가 1997년에 등장하여 20년이 

지나, ELV 발생 대수는 점차 증가할 것은 틀

림없다. 다만, 그 이상으로 수출이 꾸준히 증

가하고 있는 실태를 고려하면, 국내에서 구동

용 배터리 등의 재활용 사업에 미칠 영향도 

우려된다.   (일간 자동차신문 9월 19일) 

혹서로 전장품 재활용 부품 수요가 

증가  과거 최고의 문의 수치  
 올여름의 심한 무더위로 차량 고장이 증가

하여, 에어컨의 컴프레서나 얼터네이터, 스타

터의 재활용(재이용·리빌트) 부품의 판매량

이 급증했다. 부품에 따라서는 재고가 바닥나

는 일도 발생했다고 한다. 

 재활용 부품 사업자의 회합 자리에서, 참석

자로부터 “전장품(電装品)은 과거 최고의 문

의 조회 수였다.”라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엔진 룸의 온도가 올

라가는 가운데, 에어컨을 풀 가동하는 등으

로, 컴프레서와 전장품의 부하가 증가했기 때

문으로 보인다.  

 재활용 부품을 판매하는 후지금속흥업 드래

곤파트(富士金属興業 ドラゴンパーツ, Drag-

onParts(Fujikin Co.,Ltd.))는 “7월 부품 판

매 점수와 매출은 , 6월보다 약 40%가 증가했

다.”라고 했다. 리빌트 부품 업체인 신에츠

전장(信越電装)도 “사전 수요 예측을 웃돌았

다.”라고 했다. 리빌트 부품 업체는 일반적

으로, 재고를 평상시보다 많이 확보하여  

자동차 재활용은 국내 순환이 기본이다 

신품과 동일한 품질을 확보하는 리빌트 부품  

여름철 성수기에 대비하지만 “이월 주문을 

해야 하는 부품도 있다.”(신에츠전장)는 것

과 같이, 예상을 웃도는 주문이 쇄도한 것 같

다.   

 재활용 부품 업계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LCA(Life  Cycle  Assessment,  라이프 사이

클 분석)의 관점에서 이산화탄소(CO2) 삭감 

효과를 수치화하여 사용자나 정비 공장 등에 

재활용 부품을 PR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의 

재활용 부품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 낮다는 것

이 현상이다. 업계로서는, 폭염으로 문의가 

증가한 것에 힘입어, 재활용 부품의 인지도를 

높여 가고 싶다. 

(일간 자동차신문 9월 18일)  

자동차 번호 자동판독 장치,  

첫 가두검사에서 성과  국토교통성,  

올가을에 전국 도입 

 국토교통성은 14일 지바현 고자키쵸(千葉県 

神崎町)에서, 자동차 검사증의 유효기간이 만

료된 차량을 검출하는‘가반식 자동차 번호 

자동판독 장치’를 사용하여 가두검사를 실시

했다. 이 장치의 본격 운용은 이번이 전국 최

초이다. 2시간의 검사 시간 동안에 746대의 

통과 차량을 점검한 결과, 등록 정보에 이상

이 있는 2대를 포착하였으며, 그중 하나가 자

동차 검사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차량이었

다. 국토교통성에서는“검사와 포착에서 좋은 

실적을 올렸다.”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올가

을에는 야간이나 방수 성능이 향상한 새로운 

타입의 장치를 10대 도입해 전국 운용을 시작

한다. 국토교통성에서는 이러한 대응을 통해, 

차량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의 근절

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반식 자동차 번호 자동판독 장치는, 통행 

차량의 번호판을 판독하는 카메라와 번호판에 

기재된 정보와 등록 정보를 조합하는 컴퓨터

로 구성된다. 컴퓨터 내부에는 약 516만 대의 

자동차 검사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차량의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빠른 시간 내에 차량 

검사를 받지 않은 차를 판별할 수 있다. 차량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된 차량은 수십 미

터 앞에서 경찰관이 정지시켜 검사 영역으로 

유도. 검사 영역에서는 국토교통성의 직원이 

자동차 검사증을 확인하고, 자동차 검사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

도를 시행, 경고서를 교부한다. 동시에 자동

차 검사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차량의 운행

은 도로교통법에도 저촉됨으로, 경찰이 위반

으로 검거한다.  

 14일의 검사는, 국도 356호 도로에 있는

‘길의 역  발효 마을 고자키(道の駅 発酵の

里こうざき)’에서 실시했다. 포착한 2대 중 

1대는 자동차 검사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차

량이었기 때문에, 바로 경고서를 교부했다. 

다른 한 대는 미등록 차량으로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장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로 넘

겼다.   

 현지에서 취재에 응한 국토교통성의 아키모

토 마사토시(秋本 真利) 대신정무관은 “이 

장치는 소형이며 가반식이다. 실시 장소를 특

정하기 어렵고, 자동차 검사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차량의 근절을 위한 억제 효과가 기대

된다.”라고 만족감을 보였다.  

 이번에 실시한 가두검사는, 정비 불량차의 

검사도 동시에 실시했다. 9대를 검사하여, 삽

입 프레임을 붙인 덤프트럭 등 5대에 정비 명

령을 발령했다. 

(일간 자동차신문 9월 18일) 

 

 

 

 

자동차 

번호 자

동판독 

장치를 

사용한 

가두검

사 

CO2 삭감 수치（수퍼라인 시스템） 

재사용부품 사용으로  

CO2 삭감 효과 참고치 

2018년8월 

2,938 t 
※일반, 중・대형을 포함한 자동차 수리 시, 

신품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O2 배출량과

재활용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O2 배출량

의 차이가 CO2 삭감 수치가 됩니다.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리사이클부품 협의회

와 와세다대학 환경종합센터가LCA（전생애 환

경평가기법 (life cycle assessment))라는 기

본 생각에 근거하여 공동 개발하였다. 






